
▲용안생태습지,�정원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
태관광지로
익산시는 총사업비 149억원(도비 72억원 포

함)을 투입해 용안생태습지를 지방정원으로
조성하고 있다.
전체 조성 면적은 66㏊ 규모이며,�5개 주제

정원과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다.�멸종위기종과
자생식물을 식재하고,�새를 관찰할 수 있는 생
태체험교육장도 함께 조성된다.
시는 상반기 착공해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

리 지을 예정이다.�용안생태습지는 추후 자연
과 정원이 조화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 생태
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
다.

▲신흥공원,�익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
시는 도심 속 수변 공간인 신흥공원을 시민

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
성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에 더해 다양한 편의
시설을 확충하고 있다.
우선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경관 보행교가

오는 9월 내 조성될 예정이다.�보행교의 길이
는 274m이며,�폭은 5m이다.�단순한 다리의 역
할에서 벗어나 다리 자체가 하나의 정원이 되
도록 경관디자인과 조명이 포함된다.
시는 또 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신흥동 일

원에 45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든다.
무지개 정원(9,100㎡)에는 관목·초화류 16만

7,200주를 식재해 오는 5월 그 모습을 드러낼
전망이다.
2만7,000㎡ 크기의 신흥공원 입구 부지에는

자연 생태 기반의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
이 진행 중이다.�이 밖에도 디지털 테마파크와
명품 관광지를 만든다.�2028년까지‘다이로움
빛의정원’,�‘감성포토정원’등 야간 미디어 관
광콘텐츠를 설치한다.

▲탄소흡수·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

확대
시는 도시열섬 완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

폐철도나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숲
조성 사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.
지난해부터 시작된‘전라선 폐철도 유휴부지

(인화행복주택~평화육교)�도시숲 조성’은 올
해 안으로 완료된다.�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
입된 이번 사업은 수목 식재와 산책로,�쉼터
조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
제공하는 것이 목표다.
또한 유천생태습지공원 유휴부지 1㏊에는

숲·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.�익산시청 구청
사 주차장과 석제품전시홍보관 유휴부지 내
에도 테마가 있는 도시숲 휴식공간을 조성하

게 된다.
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정원 조성 사업을 통

해서는 기존 식물원의 노후 공간과 산책로를
개선하고,�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해 녹색 경관
을 확충할 계획이다.

▲도시 경관 개선 및 녹지 확대… 친환경 녹
색도시 조성
시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,�녹색 공간을 확

대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학교 주변에 가로수
와 녹지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.
이 일환으로 왕궁면 푸드폴리스 일원 2㎞ 구

간에는 청단풍과 흰말채 등 1만 2,500주의 가
로수를 심는다.�어린이보호구역인 이리남창초

와 이리모현초에는 남천과 루피너스 등 25종,
1,300주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는‘자녀안
심 그린숲’을 조성한다.
시는 이러한 사업이 도심 내 미세먼지를 저

감하고,�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
보다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
고 있다.

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“지속 가능한 도
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숲 확대와 정원
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”이라며“익산을
대표하는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
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”
고 말했다.��� /익산=이재춘 기자

익산시,�녹색정원도시조성박차 16기획
2025년 3월 7일 금요일

녹색공간확충통해쾌적한생활환경제공

익산시가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도

시조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.

익산시는 용안생태습지와 신흥공원 개발

을 통해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,�기후변화

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적극 추

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

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.

용안생태습지,�자연·정원어우러진생태관광지로조성

신흥공원수변관광랜드마크조성위한편의시설확충

기후변화대응위해폐철도등활용도시숲조성에열올려

녹색정원도시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형
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.

신흥공원에서 만개한 유채꽃 →

↑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용안생태습지


